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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뉴스1 10.5일자“애들 교육도 투기냐 … 수도권 
1주택자 맹모들 막막”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□ 뉴스1은 10.5일자 “애들 교육도 투기냐 …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

막막” 제하 기사에서

ㅇ “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
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. 하지만 정부의 9.13대출 규제

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. 금융위원회가 교육목적

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

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“

ㅇ “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

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“ 라고 보도

< 참고 내용 >

◇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

추가주택 구입하여 2주택세대가 될 경우, 주담대 제한 관련

□ 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금융부문 대출규제는

ㅇ 2주택이상세대가 금융의 도움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

원천적으로 제한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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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주택세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

차입을 제한하되, 실수요,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

예외적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주택구입을 허용

□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

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(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)

에서도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,

ㅇ 실수요, 실거주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

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

□ 다만,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교육목적으로

대치동, 목동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
보유세대가 되는 것은

ㅇ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,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만

교육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임

□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

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을
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,

ㅇ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놓고 ,

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
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

➡ 따라서, 수도권 1주택세대가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

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“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
꼴이냐”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
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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